
1. 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주 양육자와의 인간 계를 바

탕으로 성장하고 다양한 사회 계를 맺게 된다. ·유

아기에는 주 양육자인 부모·자녀 계가 형성되고, 아동

기부터는 상의 폭이 확장되어 래집단과 더 많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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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기 청소년의 래애착에 미치는 향에 있어 성별의 조 효과를 검증하 다. 자료

분석은 한국청소년패 KCYPS 1 패 7차년도 데이터로 본 연구의 목 에 부합하는 1,912명을 상으로 하 다. 연구방

법은 종속변수에 미치는 변인들 간의 향력과 성별에 따른 향력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통제변수인 성별과 체

성 만족도는 래애착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모의 정 양육태도 부정 양육태도는 래애착에

정 과 부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성별에 따라 부모의 양육태도가 래애착에 미치는 향력에 차이를

보여 조 효과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기 청소년의 래 계를 향상시키는 로그램 개발을 한 실천

이론 함의와 기 자료로 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 기 청소년, 부모의 정 양육태도, 부모의 부정 양육태도, 래애착, 융복합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moderating effects of gender on the influences of parental parenting attitudes 

on peer attachment in early adolescents. Data analysis was conducted over 1,912 respondents who met the purpose 

of this study among Korean Youth Panel KCYPS 7th year data of 1st grade in elementary school. The research 

methods examined the influence of variables on dependent variable, with difference of gender influences.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gender, the control variable, and overall grade satisfaction affected peer attachment. Second, 

positive and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have confirmed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on peer attachment. Third, 

moderating effect was confirmed as parenting attitudes by gender show the difference of impact on peer attachment. 

Therefore, this study suggest to apply it to practical and theoretical implications and basic data for the program 

development to improve youth peer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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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작용하게 되고, 이에 따라 부모보다는 래집단의

향을 많이 받게된다. 래 계는 여러가지 환경에 한

응과 인 계를 성공 으로 이끄는 데 거름이 되기

때문에 매우 요하다고 하겠다. 래는 비슷한 나이의

래집단에서 개인이 맺고 있는 일반 인 계로 애정이

나 정보 흥미 등을 그들만의 규칙과 질서로 공유하면

서 서로에 한 애착과 친 한 계를 유지하며 상호작

용을 하는 계이다[1-3]. 이처럼 형성된 아동의 친 한

래 계 형성을 통한 래애착은 심리·정서 건강에

요한 향을 미치며, 더불어 래 계 속에서 동이

나 경쟁, 친 감 등을 형성하며[3], 사회 기술을 습득해

나간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 해 깊이이해할 수 있는

공감능력을 익히고, 사회 계를 형성, 유지, 발 시켜

나가는데 필요한 의사소통 기술과 갈등해결 등을 배워

[4], 사회 기술과 유능감을 발달시키게 한다.

물론 래 계는 정 지원의 기능뿐만 아니라 갈

등, 경쟁, 배신 등의 부정 속성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

므로 래 계 속에서 정 인 인정을 느낄 때 자아존

감의 향상과 소속감을 얻게 되어 정서 안정감을

릴 수 있도록 해 다[5]. 하지만 래 계를 부정 으로

인식할 때는 래로부터 수용되지 못하고, 괴롭힘을 당

하며, 정서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한다[3]. 특히 아동기

후기는 청소년기로 진입하는 과도기 시기로 하루 거

의 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기때문에 래집단과

의 계가 더욱 착되어지게 된다[1-3]. 그러므로 래

에 한 소속감의 욕구가 차 높아지고 래 계가 아

동의 발달과 심리 응에 미치는 향력도 증가하게

된다[6,7].

래 계와 련된 국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아동

스스로가 래 계를 정 으로 평가할수록 자신이 사

회 으로 인정받고, 자신의 행동에 자신감을 갖고, 자신

의 가치를 정 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 고

[8], 래 간의 의사소통과 신뢰감이 좋을수록 학교생활

응에도 정 인 향을 다고 하 다[9]. 반면 래

와의 갈등과 경쟁이 많을수록 자신의행동을 부정 으로

생각하고 사회 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고 지각하며

[8], 래집단으로부터거부당하거나 소외되는 경우 사회

계가 부정 으로 해석되어 타인에게 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 다. 이처럼 기청소년기

의 래 계가 굉장히 요하고 래 계에 향을 미치

는 요인들로는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애착, 부모와의

계, 부부갈등과 같은 부모요인이 나타났으며 이에 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10]. 이 게 부모 련요인

이 활발히 연구되어 오는 것은 생애 처음으로 맺는 사회

계인 부모가 아동의 체 인격 발달의 요한 향

력을 미치기 때문이며, 아동이 사회 경험을배울 수 있

는 최 의 모델이기 때문이다[11].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 는 주양육자가 자녀

를 양육하는 태도나 행동을 의미하는데 이 과정에서 아

동은 부모와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자녀의 원만한 사회

응방법을 습득해 가며 사회 성숙과 성격형성에 매우

요한 향을 다[12]. 따라서 자녀의 사회 응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태도와 행동을 통하여 자녀에게

어떠한 모델이 되는가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나타나는 모든 행동들이 아동에게 큰 향을 미

치게 된다. 그 기에 부모의 바람직한 양육태도는 심리

안정과 더불어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하도록 안내하는

등 여러 측면에서 정 인 발달의 결과를 가져오지만

[13], 바람직하지 못한 양육을 경험한 아동은 부정 인

발달결과를 래하게 된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청소년에게 직 인 향을 미치

고, 특히 래 계를 형성하는데 요한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은 래 계를 통해 사회 계 역할과 규칙

을 학습하면서 타인과의 계형성을 한 사회 기술을

배운다. 이것은 생애 반의 인간 계의 기 가 되기에

청소년시기 뿐 아니라 그 후의 삶에도 큰 향을 미치게

된다. 이 사회 기술의 시 가 부모이다. 실제로 부모의

양육태도를 정 , 수용 , 애정 , 자율 , 민주 으로

지각하는 아동일수록 학교생활에 더 잘 응하고[14,15],

반면에 부모의 양육태도를 통제와 간섭, 강압 , ,

방임 인 부정 양육태도, 특히 학 와 방임과 같은 부

정 인 경험을 한 아동들은 발달의모든 측면에 있어서

부정 인 향을 받게 되며 그 향이 지속 이라는

에서 심각성이 더 크다. 특히, 가정폭력을 경험한 청소년

은 정서·행동에 직 인 향을 미치게 되어 학교생활

응에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16]. 한 부

정 인 계의 경험이 그 로 학습되어 타인과의 계형

성에도 부정 인 향을 미치게 되어 래집단의 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학교생활 응에 어려움을 경험

한다는 연구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다[17]. 이는 비행이나

탈선을 유발 시킬 가능성이 높다[18]. 문제의 심각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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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확 해 생각해보면 하루의 부분을학교에서 보내는

청소년들은 래 계가 잘 형성되지않으면 래로부터

왕따나 따돌림을 당할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학교폭력의

원인 제공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고, 이는 더 큰

사회문제로 발 할 수 있다. 한 성공 인 래 계를

형성하지 못해 계형성의 실패로 올바른 계형성이 학

습되지 못하면 그 후에도 타인과의 계가 부정 으로

되어 사회 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래 계에 한 선행연구

들을 살펴보면 부모의 지지 인 양육태도가학령기 기

는 물론 생애 반에 지속 으로 정 인사회 행동을

증진시키며, 수용 양육태도는 자녀의 사회성을 잘 발

달 시켜주지만 엄격한 양육태도는 자녀의사회성의 결함

을 래한다고 하 다[19]. 한 아동이 부모의 양육태도

를 애정, 자율, 성취, 합리 으로 인식하면 정 인 래

계를 형성하고 , 거부, 비성취, 비합리 인 양육태

도는 부정 인 래 계를 형성하는 것으로나타났다[1].

지지 이고 민주 인 양육태도는 아동의 사회 , 학

업 유능감을 증진시키고[11], 교우 계를 비롯한 학교

응에 정 인 향을 주며 자신감을향상시키며 원만

한 래 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된다[20]. 반면 비민주

인 방식으로 양육할 경우 래 계가부정 이게 되고

[21], 부모가 권 이고 이면 내재화 외 화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22,23].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종합

해보면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래 계형

성에 요한 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많은 선행연구에서도 래 계형성의 환경

요인 에서도 부모양육태도에 의해 발생하는 향을 간

과할수 없다고하 다[16,18]. 그리고우리사회는 여 히

정서표 에 따라 남녀에 요구되는 성격특성이다르게 나

타나는 문화를 지니고 있다. 따라 부모의 양육방식에도

사회 으로 요구되는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24-26].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 간의 계형성에 있어

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부모의 양육이 래애착에 미치

는 향에 해 알아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와 같은 연구목 을 바탕으로 하

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시한다.

1) 부모양육태도는 래애착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가?

2) 청소년의 가정폭력 경험은 래애착에 어떠한 향

을 미치는가?

3) 부모양육태도 청소년의가정폭력경험과 래애

착 간의 계에서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조 효과

가 있는가?

2. 연

2.1 조사 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하여 축

해 온 한국아동⋅청소년 패 조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 다. 한

패 자료는층화다단계집락표집 방법에 의하여 1패

7차년도(2016) 데이터를 이용하 다. 이 데이터는 조사

당시 학교 1학년에 재학 인 학생으로 본연구에부합

되는 1,912명의 사례를 선정하 다.

조사 상자인 청소년의 일반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

은 남학생이 983명(51.4%), 여학생이 929명(48.6%)이고

부친의 연령은 44세 이상∼46세 이하 541명(28.3%)과 47

세 이상∼49세 이하 486명(25.4%)이 반을 넘게 차지하

고 있다. 모친의 연령은 41세 이상∼43세 이하 605명

(31.6%)과 44세 이상∼46세 이하 550명(28.8%)이 반을

한 넘게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학력은

문 졸 이상이 반을 넘으며, 다수 부모가 취업을 하

고 있다. 뿐만 아니라가구 소득 총액의 경우는응답자의

반 이상이 ‘3,000만원 과∼6,000만원 이하’ 이지만,

‘7,000만원 과’인 경우도 16.7%를 차지하고 있다.

2.2 측정도

2.2.1 모양 태도 

본 척도는 허묘연이개발 부모 양육태도 검사(총 43문

항) 문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정․보완한 것

을 사용하 다[22]. 부모의 양육태도 척도는 하 요인을

정 양육태도와 부정 양육태도로 분류하 으며 정

양육태도 척도는 10문항으로 ‘내가 방과 후에 어디에

가는지 알고 계심’, ‘내가 좋아한다는 표 을 하심’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각 문항은 Likert 4 척도의 응답

범주로 1 ‘매우 그 다’에서 4 ‘ 그 지 않다’까

지로 구성되었으며, 응답범주는 모두 역채 을 실시하

다. 문항의 수가 높을수록 정 양육태도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뜻한다. 부모의 정 인양육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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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nbach’s alpha값은 .892이다.

부정 양육태도 척도는 8문항이며 방임과 학 라는

하 요인으로 이루어졌다. 각 문항은 ‘내 몸이나, 옷, 이

불 등이 깨끗하도록 항상 신경 씀’, ‘내가 무엇가 잘못했

을 때 정도 이상을 심하게혼내심’ 등의내용으로 구성되

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4 척도의 응답 범주로 1

‘매우 그 다’에서 4 ‘ 그 지 않다’까지로 구성되

었으며, 하 요인인 학 문항의 응답범주는 역채 을 실

시하 다. 각 문항 요인부하량이 .4미만인 ‘내가 학교

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심을 갖고 물음’ 문항은 제외

하고 분석했다. 각 문항의 수가 높을수록 부정 양육

태도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뜻한다. 부모의 부정 인

양육태도의 Cronbach’s alpha값은 .749이다.

2.2.2 또래애착

본 척도는 Armsden & Greenberg가 제작한 애착척도

(IPPA) 총 25문항 하 역별로 복되는 문항을 제

외하고 각 하 역 별로 3개 문항씩 총 9문항으로 이루

어진 척도를 사용하 다[8,19]. 청소년의 래애착 척도

는 6문항으로 ‘내 친구들은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

임’, ‘나는 내 친구들에게 내 고민과 문제에 해 이야기

함’ 등으로 이루어져있다. 각 문항은 Likert 4 척도의

응답 범주로 1 ‘매우 그 다’에서 4 ‘ 그 지 않

다’까지로 구성되었으며, 응답범주는 모두 역채 을실시

하 다. 문항의 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래 간 애착

이 잘 형성된 것을 의미한다. 래애착의 Cronbach’s

alpha값은 .915이다.

2.2.3 조절변수

조 변수는 성별로 1 ‘남학생’, 2 ‘여학생’이며, 이

는 명목척도라 더미처리하여 1 ‘남학생’, 0 ‘여학생’으

로 변환하 다.

2.3 

본 연구에서는 SPSS WIN21.0을 활용하여 취업 여성

장애인의 일 만족도와 련된 변수들 간의 향을 악

하기 해 통계분석을 실행하 다. 주요변수들에 한

평균과 상 분석을 수행하 으며, 종속변수에 미치는 변

인들 간의 향력을 살펴보고 비매트릭스인성별의 조

효과를 검증하 다.

3. 연 결과

3.1 주  변수들  기술통계  상

청소년의 부모의 정 양육태도, 부정 양육태도,

가정폭력경험 래애착 변수의 기술통계 분석결과는

Table 1과 같다.

본 연구의 주요변인에 한 평균값과 표 편차(sd)를

살펴보면, 청소년의 부모의 정 양육태도에 한 평

균값과 표 편차는 3.203(sd=.518), 부모의 부정 양육

태도는 1.632(sd=.476)로 나타났다. 래애착에 한 평

균과 표 편차는 3.273(sd=.553)으로 4 척도의 앙값

인 2.5 보다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Vari
ables

Min. Max. Mean S.D.
Skew
ness

Kurto
sis

Positive
parenting
attitudes

1.70 4.00 3.203 .518 -.250 -.489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1.00 3.29 1.632 .476 .818 .505

Peer
attachment

1.83 4.00 3.273 .553 -.180 -.700

Table 1. Characteristics of Major Variables 

(n=1,912)

부모의 정 양육태도 부정 양육태도와 래

애착 간의 상 분석을 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청소년

의 래애착과 부모의 정 양육태도의 상 계수는

r=.516(p<.01)으로 정 상 계를 보여주고 있다.

래애착과 부모의 부정 양육태도는 r=-.354(p<.01)로

부 인 상 계수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확률 으로 유

의미하게 설명된다. 부모의 부정 양육태도와 부모의

정 양육태도의 상 계수는 r=-.561(p<.01)로 부정

상 계를 보여주고 있다.

Variable

Coefficient

Positive parenting
attitudes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Peer
attachment

Positive parenting
attitudes

1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561** 1 　

Peer attachment .516** -.354** 1

**p<.01,

Table 2. Correlation among Major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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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 모형 검  결과

3.2.1 또래애착에 향  미치는 

청소년의 래애착에 미치는 향의 차이를 알아보기

해 다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Table 3에 분석 결과를

제시하 다.

Path B � S.E. t

Gender -.121*** -.113 .021 -5.745

Parents life satisfaction .004 .003 .023 .174

Academy satisfaction .057*** .082 .014 4.162

Income .005 .014 .006 .727

Positive parenting
attitudes

.518*** .451 .027 18.851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135*** -.118 .030 -4.417

F 114.533

R2 .296

Adjusted R2 .264

Durbin-watson 1.984

*p<.05, **p<.01, ***p<.001

Table 3. Model estimate 

통제변수는 성별, 보호자의 삶의 만족도, 청소년의

체 성 만족도 가구 연소득이며, 이 성별은 명목변

수라 분석을 해 더미처리 하 다. 성별변수는 여자가

남자보다 래애착에 더 향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으며

(β=-.124, t=-6.270, p<.001), 자신의 체 성 에 만족할

수록 래애착 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β=.082,

t=4.162, p<.001). 하지만 보호자 삶의 만족도와 가구 연

소득은 래애착에 향을 미치지 않는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부모의 정 양육태도 변수는 종속변수

인 래애착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451, t=18.851, p<.001). 즉, 부모가 자녀에게 합리 으

로 설명하거나 애정 감독 으로양육할수록 래애

착이 잘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 다.

부모의 부정 양육태도 변수는 종속변수인 래애착

에 부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118,

t=-4.417, p<.001). 즉, 부모가 자녀를 방임하거나 학 할

수록 래 계에서 애착이 부정 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청소년의 래 계에 한 통제변수와

독립변수인 부모의 정 양육태도 부정 양육태도

의 설명력은 29.6%로 나타났다.

3.2.2 별  조절효과 검

본 연구는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래애착에 미치

는 향에 있어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분

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먼 남자집단의 인구사회학 특성을 살펴보면 자신

의 체 성 만족도는 청소년의 래애착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ß=.059, p<.05, t=2.153). 독

립변수인 부모의 정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래애착

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ß=.487,

p<.001, t=15.147). 부모의 부정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래애착에 부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ß=-.099, p<.01, t=-2.748). 종속변수에 한 독립변수의

설명력은 31.0%로 나타났다. 연구모형의 독립변수 간에

일어날 수 있는 다 공선성은 공차한계 값이 0.1이상을

보여줘 다 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자의 경우를 살펴보면 체 성 만족도가 높을수록

래애착과 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ß=.111, p<.001,

t=3.883). 독립변수인 부모의 정 양육태도는 청소년

의 래애착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ß=.379, p<.001, t=10.218).

부모의 부정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래애착에 부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ß=-.168, p<.001,

t=-4.222). 한 종속변수에 한 독립변수의 설명력은

　Variable
Male Female

B Beta 　t Allowance B Beta t　 Allowance

Parents life satisfaction .013 .011 .396 .930 -.003 -.003 -.100 .948

Academy satisfaction .041* .059 2.153 .937 .075*** .111 3.883 .963

Income .008 .025 .898 .928 .001 .003 .103 .946

Positive parenting attitudes .578*** .487 15.147 .685 .414*** .379 10.218 .568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113** -.099 -2.748 .540 -.193*** -.168 -4.222 .492

F 73.140*** 59.422***

R2 .310 .279

Adjusted R2 .306 .274

Durbin-watson 2.066 1.976

*p<.05, **p<.01, ***p<.001,

Table 4. Analysis of Gender Adjustment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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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로 나타났다. 연구모형의 독립변수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다 공선성이 존재하는지 살펴본 결과공차한계 값

이 0.1이상을 보여줘 다 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성별의

따라 부모의 양육태도가 래애착에 미치는 향이 성별

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성별의 조 효과

가 검증되었다.

4. 결론  논

본 연구의 부모의 양육태도가 래애착에 미치는

향을 조사한 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양육태도는 래애착에어떠한 향을 미치

는지 살펴본 결과 부모가 자녀에게합리 으로 설명하거

나 애정 감독 으로 양육할수록 래애착이 잘 이

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둘째, 청소년의 가정폭력

경험은 래애착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살펴본 결과

부모가 자녀를 방임하거나 학 할수록 래 계에서 애

착이 부정 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부모양육태도 청소년의 가정폭력 경험과 래애착 간

의 계에서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조 효과를 살펴본

결과 부모의 양육태도가 래애착에 미치는 향이 성별

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성별의 조 효과

가 검증되었다.

따라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정 으로 나타나지 않도

록 체계 인 부모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모양육에 직 개입해교육하고 변

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가족의 체

계의 모든 환경, 즉 학교, 지역사회 모두가 참여해야 한

다. 이러한 실을 고려하여 근성이 확보되는 학교에

서 학부모를 상으로 부모교육을 극 으로 실시하여

청소년에게 한 양육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해야 한다.

그 결과로 래 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을

악하고, 그들에게 자신 타인의 정서를 잘 이해하고 그

에 맞게 하게 표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지하며

로그램을 진행하여 래 계 형성에 직 인 향을

주어야 한다. 이것은 체계 인 부모교육과 학교의 연계

가 지속 으로 유지된다면 커다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해서 교사는 상담이나 학부모 간담회를 통해

학부모의 교육과 자녀양육특성을 악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청소년의 발달특성에 맞는 다양한 부모교육 로

그램을 개발, 운 하여야 한다. 한 로 집단 로그램을

개발·운 하여 지지집단과자조집단을 활용하는 것도 좋

은 방법이다. 이것을 더욱더 활성화하고 정착시키기

해 학부모와 교사가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소

통방법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 창구를 통

해 청소년의 문제를 자유롭게 의논하고 공유하면서 극

으로 이해하고 도움을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한, 부모 교육을 자녀가 있는 부모 상이 아닌 그

이 시기, 즉 ·고등학생들을 상으로 의무교육화 하

여 학 , 방임의 의미와 범 를 명확하게 학습하여 학

나 방임에 한 반 인 인식교육을 실시해야 하겠다.

한 결혼 비부부를 상으로 생애주기별 자녀양육의

기술을 교육하여 기성을 인식하게하고, 그에 따른 발

달과업을 악하여 한 시기에 한 양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그리고 시 는 부모의 역

할이 명확하게 나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양육도 함께

이루어 나가는 시 이다. 자녀의 양육을 가족 모두가 함

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가족 체를 상으로 부모교

육이 이루어져야 하겠고,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여

청소년과 학부모의 욕구와 실정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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